
현장간담회 뉴스 구역PD /③ 

주말도 없다 보도본부와 인사기획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“ .” 

마련하라!

언론노조 본부 대 집행부는 세 번째 조합원 현장소통의 시간으로KBS 7
보도본부 뉴스 구역 조합원을 만났습니다PD .

방송은 분업과 협업을 통한 산물입니다 뉴스는 취재와 편집을 거쳐 생방송으로 . 
시청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신뢰도와 영향력 위라는 평가는 수많은 직원들의 노력의  . ‘ 1 ’
결실입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서 마지막 분업을 담당하는 뉴스 들의 노고가 큽니다. PD .

하지만 뉴스 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휴가권조차 제대로PD .  
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나 대휴를 사용하거나 . 
근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월부터는 매주 토요일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. 3
이어지는 야근에도 투입되면서 한 달 주 동안 주말 야근근무를 번이나 서야 하는 경우도 4 4
발생합니다.

언론노조 본부는 이미 지난 차 노사협의회 를 통해 노사가 뉴스 근무 실태를 KBS 118 (2021.9) PD
조사해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차기 노사협의회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본부와 . 
인사기획부는 노사합의에 따라 뉴스 의 근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PD
합니다 그 대안은 필수 인력에 대한 채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. . 
데서부터 경영은 시작돼야 합니다. 
 
본부 대 집행부의 사랑방 현장 간담회는 계속 됩니다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KBS 7 . 

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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